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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데일리안

가상자산 사업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으로 제한... '다크코인' 같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한 가상자산은 취급 자체를 금지...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용 분리 관리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도 정해... 

뛰는 전셋값에… 지난달 전세대출 연초보다 20% 급증 파이낸셜뉴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올 초 대비 20% 넘게 급증....

시중은행 4곳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82조1450억원....지난 9월(80조891억원) 대비 2조559억원(2.6%) 증가한 규모....

은행 신용대출 연말로 갈수록 힘들어진다 뉴시스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이 전달에도 2조원 대를 이어가...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지난 8월처럼 폭증세를 기록하진 않아... 

"당국에서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한 뒤 은행들이 금리 인상, 한도 축소에 나섰는데 이 영향이 수치에 일부 작용했을 것"

하나은행도 예대율 마지노선 넘었다…코로나 대출 '후폭풍' 데일리안

하나은행의 보유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이 올해 KB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 마지노선인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 달라는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빠르게 대출을 늘린 후폭풍으로 풀이... 

보험사,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부터 헬스케어까지 의료계와 마찰 국민일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여느 때보다 통과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의료계의 반대 입장은 여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등 정책 당국과 정치권까지 적극 나서서 의료계와 업계 간 입장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데 중지를 모아 달라”

퇴직연금 갈아타기 쉬워진다… 제출서류 7→1개 간소화 머니S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전이 완료.... 제출하는 서류도 1~2개로 간소화....

간소화로 인해 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자신이 거래하려는 금융회사로의 퇴직연금 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빚투 부메랑… 증권사 ‘빚 못갚은 주식 처분’ 급증 동아일보

9월 국내 증권사 28곳의 반대매매 규모는 3889억 원으로 올해 3월(7296억 원) 이후 가장 많아... 증권사 반대매매의 상당수는 미수거래가 차지... 

증권사에서 빚을 내기 쉬운 점도 반대매매가 반복되는 요인... 반대매매는 변동성이 크고 개인들의 주요 빚투 대상이 된 바이오 종목에 집중....

수수료 인하론 부족하다···AI 동원한 증권사 서학개미 모시기 경쟁 한국경제

올해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18조7143억원에 달해... 해외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서학개미’를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격화... 

정보제공 분야에서 경쟁하며 앞다퉈 신규 서비스를 내놔...  AI, 유튜브 등 활용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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